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세계은행(WB)이 주관한 “한국혁신주간(Korea Innovation

Week)*”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혁신을 홍보하고,

세계은행(WB)과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 영문 명칭 : Korea-WBG Partnership Week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 한국 혁신주간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18(화)~20(목),  WB 본사(미국 워싱턴 DC 소재)

 ㅇ (주최)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실(EAP) & 한국 이사실

 ㅇ (정부 대표단) 기재부 1차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고용부 노동정책 
실장 및 국토부‧환경부‧농림부‧금융위‧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 등 약 140명 
(9개 정부기관, 49개 공공기관‧민간기업)

 ㅇ (WB 참석자) 세계은행 사무총장, 동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금융‧IFC 부총재, 각
부처 주요인사 및 프로젝트 담당자, 한국 신탁기금 관계자 등 

세계은행(WB) 한국혁신주간 행사를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 및 최근 주요 정책 등을 공유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0. 2. 21.(금)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장

김동준 (044-215-8710)

담당자

황석채 사무관(044-215-8711)

seokchae01@korea.kr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이상주 (044-201-3706)

최희정 사무관(044-201-4972)

heeedon9@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장

이진수 (044-202-6120)

민가홍 사무관(044-202-6123)

caliente99@korea.kr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장

양승준 (044-202-7162)

이효진 사무관(044-202-7164)

lemontree12@korea.kr



ㅇ 금번 행사는 9개 정부기관과 49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18일~20일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세계

은행(WB) 본사에서 개최되었다.

< 개회식 >

□ 샤오린 양(Shaolin Yang) 사무총장은 불과 55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였던 한국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하여 많은 개도국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WB내 신탁

기금 출연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사의를 표했다.

□ 빅토리아 콰콰(Victoria Kwakwa) WB 동아태지역국 부총재는

개도국과의 개발협력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인

한국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언급하는 한편,

ㅇ 금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주요기관과 WB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 김용범 차관은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WB의 원조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WB의 대표적 성공모델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얻은 독특하고 생생한 경험은

개도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 한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에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ㅇ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생산성 

향상과 풍요로움을 주는 기회임과 동시에, 국가간․계층간

격차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ㅇ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WB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의 기술․혁신 경험이 빈곤감축과 동반성장이라는 

WB의 두가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하였다.

< 전시관 및 워크숍 주요 활동 >

① 스마트 시티 분야

□ 스마트시티 전시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LH,

K-Water), 공간정보 기술(LX)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추진전략을 홍보하였다.

ㅇ 아울러 한국의 도시개발 70년사 소개 및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 전시를 통해 한국의 개발역사와 미래전략,

성과 등을 홍보하고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하였다.

□ 특히 스마트시티 특별세션에서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한국은 신도시 개발경험과 경쟁력 있는 ICT 기술 등을 

결합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해 오고 있다”며,



ㅇ 한국의 4대 핵심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R&D 투자,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열어놓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과감한 규제완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을 

소개하였다.

□ 또한 WB-국토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도시개발·국토정보·

물관리·해외수출 등 스마트시티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국토부와 WB 내 스마트시티 담당자뿐

아니라 한국의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황종성 박사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전문기관인 LH, K-water,

KIND, LX 등도 참여하였다.

② 디지털 개발 분야 

□ 디지털 개발(Digital Development)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5G), 스타트업 생태계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WB 및

개도국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한국의 디지털 개발 관련 경험 공유(디지털 경제), 한국의 우수

사례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5G+ 전략’ 소개와 함께

스타트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 2월 18일 디지털 경제 (Lessons from Korea) 워크숍 / 2월 19일 5G 

(From First to Best) 워크숍과 스타트업 Ecosystem 워크숍

ㅇ KT와 Born2Global 소속 스타트업* 및 한국축산데이터** 등

기업들은 개도국들의 사회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GSIL, Luxrobo, 비주얼캠프, 하이리움 산업

     ** AI‧수의학적 기술이 적용된 가축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구제역 등 전염병 

조기발견・예방을 지원하며 과기정통부 2020년 업무보고에서 시연(1.16)

ㅇ 아울러, 1880년대 전보에서부터 세계 최초 5G상용화까지 

한국의 통신기술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역사와 현재 한국의

디지털 생활을 소개한 전시 행사도 개최되었다.

□ WB 디지털 개발국 Boutheina Guermazi 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고,

ㅇ 금번 행사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ㅇ 또한, 5G 산업동향에 관해 발표한 John Godfrey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무는 “글로벌 경제 및 개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 혁신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를 주최한

세계은행 및 행사 관계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했으며,

ㅇ 5G 워크숍의 발표자인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한국이 5G를 선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도국 경제개발의 모범이자 최고의

파트너로서 위상을 한껏 높여준 행사였다.”고 말했다.



③ 녹색 혁신 분야

□ 녹색혁신(Green innovation)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ㅇ 첫 번째,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분야에서는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관련 전시를

선보여 WB 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 대량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현대의 경제 모델에 대비되는 지속 

가능한 개념으로, 자원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더 나은 디자인과 기술

의 이용, 생산, 체계,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통해 재생가능한 에너

지의 이용,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의 제거를 도모

ㅇ 두 번째, 농업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for Agriculture)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활용한 정책 솔루션을 선보였고,

- 곤충 식량 등을 활용한 전시는 개도국 빈곤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WB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④ 미래 일자리 및 교육 분야

□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근로자 훈련 방안 및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ㅇ 디지털 경제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워크숍 축사를 통해,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모범 사례*를 소개하였다.

    * 일자리포털 워크넷(Worknet)에서 일자리 자동상담 챗봇 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산 등

ㅇ 아울러 세계은행 대니얼 둘릿츠키(Daniel Dulitzky) 아태

지역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이 협력하여

고용노동분야에서의 우리 정책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세계은행 신탁기금으로 운영되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분야 전반에 

대한 양 기관간 협력 추진, 공동연구·인적 교류 등 실시

□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한국 혁신 주간 행사를 계기로,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

을 위한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간 협업과 인적 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⑤ 한국의 개발경험

□ 한편,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을 소개하는 「폐허

에서 번영으로(from Despair to Prosperity)」 전시도 마련

되었다.



ㅇ 일부 WB 관계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루어낸 한국 

고도성장의 비결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

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파독 광부·간호사, 과학자,

기술자 등 이야기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 문화 행사 >

□ WB는 금번 행사 취지에 맞게 한국계 쉐프인 엄규 세프가 

준비한 퓨전 한식을 준비하여 한식의 고유함과 다양성을

홍보하였다.

ㅇ 이와 함께 WB 직원식당에서 비빔밥과 한식 뷔페를 제공하여

한식의 다채로움을 홍보하여 많은 WB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 또한, 한국계 퓨전 피아니스트 알핀 홍(Alpin Hong)을 초청

하여 아리랑을 가미한 퓨전 피아노곡(Rapsody in blue 등)을 

선보이는 한편, 판소리와 서양음악의 협연을 선보이면서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ㅇ 일부 관계자는 처음 접해 본 한국 음악에 관심을 표하며,

전통 음악 연주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 행사 기간 중, WB본부 로비에서는 한국 한복 체험 등과 

함께 VR(Virtual Reality)을 활용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 주요 성과 >

□ 금번 행사는 세계은행(WB) 본사에서 특정 공여국의 강점 

분야를 주제로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서,

ㅇ 우리 강점 분야인 기술․혁신 사례를 WB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나라의 위상과 가시성을 제고

하고,

ㅇ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의 WB 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WB와의 협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특히, 금번 행사를 계기로 국토부, 산림청 등 4개 정부기관

및 기업은 WB와 양해각서(MOU) 및 참여의향서* 등을 

체결․갱신하는 등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토부-WB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방안 등 스마트시티 협력 MOU 갱신

산림청-WB 환경사업부 간 개도국 산림복원 등 산림협력 의향서 체결

한국농어촌 공사-WB 간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 개발 등 지역개발의향서 체결

KT-WB간 ICT 기반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 이와 함께, 국토부는 WB 관계자들*과 잇달아 별도의 면담을 

갖고 한-WB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협력센터 설립방안

등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WB 부총재 대행(리처드 다마니아 Richard Damania), 개발금융 수석매니저

(세실 프루만, Cecile Fruman), 도시국 디렉터(사메 와바, Sameh Wahb) 



ㅇ 또한, 우리기업이 수주한 WB사업인 ‘우즈베키스탄 통합

부동산등록시스템 구축사업(‘19.11~’21.3/140억)‘ 등 공동사업 

현황과 한국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WB와의

지속적인 공간정보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서울대와 WB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WB

인프라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사무실에 4명의 인턴을 파견할

예정이다.

□ 한편, WB 디지털 개발국과 파트너십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으로서,

① 개도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5G Master class를 WB

한국 사무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며,

② 정보화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정부 진단 및 전략

개발 툴킷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또한, 금년 하반기중 유럽 및 중앙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지역

에서 「한국 녹색혁신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ㅇ ’20.4월중 우즈벡, 카자흐스탄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혁신적인 농업 기술 솔루션을 전수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 행사가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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